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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총홈 흩융 

살아 있는 홈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읍에 대하 

여 말하는 것을 禁콤혹 여겨 왔다. 이는 삶은 가치가 있어서 무조건 연장되어야 

하지반,죽음은 짧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므로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는 가 
쳐관에 의한 것이다. 

西洋홈뿔얘 있어셔도 _AI呼吸器나 I훌器利짧등의 方法으로 죽음을 저지하는데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것이 마치 톨훌癡A의 有能함을 판단하는 척도 인것처럼 인식되 
고 있다. 한편 東洋톨흘學의 根幹이 되는 陰陽觀에 의한다변 陰과 陽은 서로 對立하 
변서도 보충하는 對待的인 관계이고,陰과 陽운 서로 다른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優줬 

은 없다- 또한 純陰純陽은 存在할 수 없으니, 陰이 없으변 陽도 存在할 수 없다. 
이로쩌 生死흘 본다변 죽음음 삶을 파피하는 며L도 있지만 보충해주는 面도 있으며 

죽읍운 完全히 저지펀다변 삶도 없게 펀다. 그리고 東洋홈學은 五行과 칼이 삶을 
다섯과정으로 보아서 죽음도 삶의 한 과청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의한다변 죽음 

이란 단순히 짧을 파피하는 순간적 사건이 아니고 삶을 完成하는 과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짧을 창 사는 것이 죽음-을 현히 하는 것이지만 反對로 죽음을 잘 맞이 
하므로쩌 삶을 完成할 수 있다교 본다. 이는 最近에 대두되고 있는 무의미한 삶보 

다는 존엄한 죽음을 갖째하자는 安樂死나 臨終간호와 통하는 面이 있고 죽융애 대한 
--癡얘 있어셔 보다 건천한 方向을 째시한다교 본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完成과 
정이라는 가치관을 中心으로 이의 근거는 어떠하며 타당성이 있는지,또한 이것에 의 
하연죽음의 공포률 벗어날 수 있는지,臨똥얘셔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흘 잘펴보 
교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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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후; 흩슐 

I. A間의훌옮 

훌훌훌뿔얘셔는 A間을 A間 단독으로 성쩡하지 않고 自然과 관련해셔 보고있다. 
『賣帝內월 ; 훌옮全形끓』 에 의하변 「하늘은 덮고 땅은 실어셔 萬物。l 모두 갖추어겼 
으나 A間보다 貴한 것은 없다. A間은 하늘과 땅의 휠로써 生하교 四季節의 뿔1t 
法則요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하였다. 또한 「 A間은 땅에셔 생겨나고 목숨을 하늘어l 
매닿아 놓앉묘니 (활옮於天)하늘과 땅의 휠가 합한것을 이륨하여 A間이라고 한다」 1)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복숨을 하늘에 매닿아 놓앉다. 는 말은 마치 하늘이 意志

흘 지니고 있어셔 A間의 목숨을 左右할 수 있다는 오해흘 불러 일요킨다. 그러나 

之範藏象월의 「天食AJd.五휠, 地食AJd.五味」 란 말파 칼이 天地가 主語로 되는 形式을 
취하더라도 A間이 主體가 되어 龍훌h的으로 五氣흘 숨쉬고 표味흘 먹는 것 이지 天地
가 意志를 지니고서 A間을 먹이고 숨쉬케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A間이--方的 

으로 天地의 휠했흘 얻는 것은 아니고 A間이 排뻐하는 呼휠,大便,少便, 等이 天

地흘 먹여주논 一面도 있다. 다시 말하면 天地로 代表되는 自然과 A間은 ’ 天地A
三才’ 라고 하듯이 서로 보충해 주는 대퉁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 愚옮셨‘天’ 이란 단순히 하늘이 王體的으로 A間의 목숨을 左右한다는 것 

이다. 『上古天를끓』 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의 사람들윤 그렇지 아니한다. 슬로써 미음을 잡고,虛훌한 것으로써 一常的
인 것으로 잡으며, 슬에 의하여셔 짧房하고 옳心으로써 橫을 抽i홉시키고, 탑욕으로서 
활촬흘 흩어 버련다. 가득 한 것을 지니고 있을줄 모르고,마음을 찰 조절하지 
뭇하며,快樂얘만 힘쓰고,참된 삶의 즐거움에는 거슬리며 起居에 節度가 없어서 50 
며,快樂에만 힘쓰고,참된 삶의 즐거움에는 거슬리며 起居에 節度가 없어서 50盧도 

못되어셔 훌꿇해진다. 」 2) 여기에서 삶의 즐거움 ( 生樂 ) 이란 內經의 道家계열 이므 

로 自然으로 돌어가 自然의 法則대로 잘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다변 生
有可能한 年敵은 대략 100歲 또는 120歲로 보고 있다. 道家的 入場에서는 이 

러한 自然훌옮을 모두 누리도록 하논댁 훨學의 옥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橋家的
λ場에서는 天地란 A間의 도움을 받아야만 完成될 수 있는 未治한 것이므로 A間이 
理想요로 잡는 世界는 自然‘世界가 아니고 天地A이 함께 創造해 가는 世界 oj흘태변 
A間中心으로 再휠l造된 世界3) 가 되므로 비판의 여지는 있다. 

2. 삶의 다섯과쩡 

A間의 삶은 生,長,밤,老,死의 과섯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出生때 부터 20鷹짜지는 長의 과쩡이고, 20歲부터 50세짜지는 빠의 과정이며 
그 이후는 老의 과쩡이다4)生과 死도 순깐적인 사건으혹 파악하지 않고 과정으로 把

擔한다. 生의 과정이란 受精에셔 부터 出生까지이다. 우리플이 나이흘 첼때 태어나 

자마자 1 살이라고 하는것도 이와 관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쫓寶뻐을 하나의 完成된 A間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四季範의 變1t法則£

로써 이루어 진다」라고 하듯이 A間은 태어나는 것으로셔 完威되는 존재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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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威을 목표로 하고,完成되어져 가는 存在이다. 受橋聊은 단지 이러한 파쩡의 시작 
일 뿐이다. JIG內애셔는 十月훌路헬로 설명하듯01 A間의 폼파 마음01 갖추에지고 出
生후에도 八薰十뿔£로 표폴六廣가 충성해친다, 죽음도 生,長,빠,老,%와 칼이 과 
정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과정조차도 이미 삶의 한 과갱이므로 당연히 
훌뿔의 對象이 환다. 그러변 죽음은 우리얘계 에떠한 가쳐가 있는가? 삶의 完成
과청 인가? 짧훨과정 인가? 이러한 질문은 바로 A間의 完成은 삶의다섯 파쩡 
중 가운데 단계인 --밝· 인가 아니변 죽융의 과정얘셔 인가 라는것이다. 
이흘 월하기 위하여 번져 죽음의 뼈단계인 --老. 의 파정을 잘펴보자. 

3. 죽음은 삶의 完成파정 

『훌훌樞 · 天年第표十四』 에셔는 A間의 홉톨命을 10 O歲로 보고 그 콰청을 이렇게 말 
한다. 

『 50歲부터 )ff촬가 훌꿇해지고 )ff葉운 영어지면 뼈1t은 줄어 블고 눈이 어두어 

지기 시작한다. 
6 0歲부터 心氣는 훌륭링해지고 곤섬콰 슐폼으로 괴로워하고 氣血은 훌훌훌해 지므로 
놓기흘 좋아한다. 

70歲부터 牌휠는 虛해지고 皮廣는 마픈다. 
8 0薦부터 師촬는 훌꿇해지고 廳이 몸을 떠나므로 발을 하는데 질수률 창한다. 
90盧에는 賢휠가 마르고 맑心牌師 四훌훌의 經빠이 空虛혜진다. 

1 0 O歲에는 표흙이 모두 虛해지고 #$흙가 모두 사라져셔 몸만 홀로 남아 삶을 
끌마치케 된다』 
여기에셔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실들은 다읍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늙는다는 것은 건강이 나빡져 간다는 것을 뭇하지는 않는다. 
둘째, 늙는다는 것은 젊음보다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먼저 건강이란 도변히 五없六뼈흘 비롯한 身R훌훌*能 oj 最大로 활동하는 때라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랭다고 한다변 젊음이 特허 男子는 32歲,女子는 28歲 때가 건 
캉의 最高렀이고 그 .) 1 전은 점정 건강이 좋아지는 파정이며, 그 이후는 나빠져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건강의 기준을 A生의 어느 한 시점에 고청시킬 수는 
없다. 건캉이란 절대치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나이에 따라 多樣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여l로써 표뚫을 살펴본다변 五짧은 季節에 따라서 그 活動量이 달라진다. 
빠은 봄에 일년의 평균치 보다 많이 活動하지만 가을에는 평균쳐 이하로 活動한다. 
이흘 보고셔 봄에는 맑이 건강한 것이고 가을에는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50代에 )ff촬가 훌륭륭해지고 눈이 어두어진다고 해셔 건캉상태가 나빠 졌 
다고 할 수는 없다. 50代에는 50代의 건강기준이 있으니,府촬가 훌꿇해지는 것 
이 바로 건강의 기준이다. 

만약 5 O代얘도 딴이 말盛하여 눈이 밝다변 이는 두가지로 縣釋할 수 있다. 
하나는 남들 보다 IFf촬가 BI盛한 경우o]고 또 하나는 IFf이 必要이상 으로 活動하 
는 i圖勞상태인데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경우이다. 이와 환련하여 類f以한 륨及을 『上古
天훌끓』에셔 찾아볼 수 있다. 『男子는 64흉,女子논 49盧 이후에도 精力이 딴 
盛하여 生짧能力이 있는 홈도 가쯤 있지반 대부분운 6 4歲, 4 9盧흘 념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5 O代애도 府의 活動量이 줄지 않고 눈이 밝다변 이률 ’ 老益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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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겨빼할 엘은 아니다. 오히려 府의 活뭘을 억째시캘 必要가 있다. 그렇지 

아니 한다변 A生의 全파청을 폼하여 活動혜야 할 맑은 도중얘 지쳐교 흙能이 '.iE止
되어 他四를이 아무리 빼能을 표常的으;로 흉하더라도 한 個A의 생명은 終息필 것이 
다. 

두변째,늙읍은 늙음 나륨례로 젊융의 갖지 뭇하는 가치가 있다. 여기애 대하여셔 
는 文11:團얘 따라 견해률 달리하고 있으니 , 이는 自然훨훨의 差異얘 의하여 生活方式
이 다륨에 기인한다고 본다. 일체기 벼농사흘 지었던 東洋얘 있어셔는 가율을 結實
의 季節로 보앉다. 늙는다는 것은 벼가 익는 것파 갈이 A生이 完成되어 깐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후을 기르던 遊쨌民族인 西洋은 가을을 . Fa I I ’즉 낙엽이 떨 

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 늙는다는 것은 후의 고기와 털파 젖의 
生塵量파 品賣이 줄여 가듯이 A生또한 가지가 없어져 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東洋응 훨老思想이 짧達할 수 밖에 없었다. 
周易의 훌촬·九三 갖활는 이러한 思考률 단적으로 보여준다. 

『혜가 西山애 에특어푹 혜진다. 즐겁채 장구흘 쳐변셔 노래 불러라, 그랭;iJ 아니하 

면, 이는 늙은이가 늙어감을 한탄하는 것이니 비하다. 』 5)늪읍의 와정에셔는 늙읍。l 

란 것이 가장 가쳐가 있다. 늙음은 삶의 完成되어 가는 것이지 파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혜셔도 같은 띔理가 껑렵된다. 正常的인 상태얘셔 죽음 

이란 生理的이고 삶의 完成 파정이며 슬프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앞에셔 引用한 『千年篇』 의 마지막을 보자 「 1 0 O歲에는 표뭘이 모두 虛해지교, 
神촬가 묘두 샤라져셔 몸만 흘로 남아 삶을 끌마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轉훌學얘 
서 목표로 하는 가장 完全한 죽읍이라고 활 수 있다. 一部分만이 먼저 虛꿇혜져셔 

한 個A의 生옮이 終息되는 것이 아니고 生,長,빠,老,의 콰정을 完全허 마치교 
셔 죽융을 맞이 하는 것이다. 훌훌홈學애셔 훌生이란 결국 늙어야 할 때 늙고 죽어 
야 할 때 죽는 것이지, 不老長生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大地는 나에게 몹-을 부여하여 태어나께하교, 잘아 가께 

함으로써 나흘 수고롭게 하고,늙어가게 함으후쩌 나륭 한가롭게 하고 죽어가게 함으 

로써 나흘 펀히 쉬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나의 죽음을 찰 
맞이 하는 걸이다. 」 6) 

4. 죽음에 對한 恐빼 

正常的인 죽음은 슬프지도 않고 恐빼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를 五行으로 

說明해 보자. JJf' 心, 牌, 師, 賢은 各 各 훨, 훌, 思, 恐을 主管한다고 할 때 이는 
표常的인 상태가 아니라, 病的인 상태 즉 太過, 不及에셔 太過의 경우이다. 7) 

正常的일 혜라변 표뚫은 캄추어져 드러내지 않는(藏而不홉)本然의 作用으로 t續이 

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 運촬어l셔 太過는 표常보다 일찍 오는 것을, 不及은 표常 
보다 늦게 오는 것을 뜻하며,府,心,牌,師,賢은 各各 五行의 木,火,土,金,水에 
해당하므후 이를 一生의 과정으로 확대 한다변 生,長,빠,老,死의 과정과 통한다. 

그러므로 갈읍의 콰껑이 말어야 할때 보다도 일쩍 온다변 슬픈 것이지 체때 에 
온다면 슬프지 아니하다. 죽음의 파갱도 죽어야 할 때 보다도 일찍 온다변 恐빼의 

대장이 펴나 쩨 때에 온다변 恐빼의 對象은 아니다. 『흩슬語』 의 「朝閒道, 강死可」 
라는 말도 이와 깥이 볼 수 있으니 이는 道家의 自然훌륭슐을 누련다는 욕적파는 달 

1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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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훌家的인 入뿔얘셔의 目的이 完威되교셔 죽음을 맞재 되는 경우이다-

5. 죽음에 활한 훌훌 

지금까지 죽음얘 휩하여 홈學이 갖는 理想을 살펴 보았다. 홈學얘 있어셔는 治覆
훌學보다 寶防홈뿔이 重要하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生으로셔 홈師와 愚홈가 
二分的A로 存在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다,하지만 現를로는 정상적인 죽음,生理的인 죽 
음을 맞이 하는 홈가 몇 명이나 필껴? 多小間의 差異가 있을 지라도 大짧分의 샤 
랍률은 不完숲한 죽음을 맞이하째 된다- 不完숲한 삶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훌훌'* 
으로셔 살팩보자. 五를흩은 뿜촬가 있으므로셔 能動的으로 機能을 훌한다- 만얼 어느 

한 플이라도 몹촬가 斷切되어 能動的으로 훨웠휠휠을 흉할 수 없다변 훌훌빠이 드러나셔 

죽음의 과쩡은 시착 된다. 『陰陽뼈j끓』 얘 의한다변 그 과정은 府얘셔는 ] 8 日, 心
9 日,解는 4 일 ,顧는 1 1 日, 뽑은 7 日이 소요 펀다. 하지만 『黃帝內헬 太素
』 에 의하변 府은 9 日 , 心도 9 日 , 牌는 4 日 , 師는 1 0 日 , 뽑은 5 日 이 되고8) 『平
A촬훌꿇』 애셔는 五行相뼈으로 說明하여 府은 東辛日어I]. 心은 王쫓일, 牌는 甲ζ日, 圖

는 因丁日,賢은 成B日도 적교 있다. 그러므로 生存期間은 일단 풍外로 한다고 하 

머라도, 內經은- t훌훌빠이 나타나변 死t애 이르는 것은 非可훨的인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애 대하여 『價寒끓』 의 .찾tt草陽. 이 代빠을 治癡하므로 牌의 흡훌빠은 可

的이다 라는 反끓이 져l기필 수 있다. 하지만 『內經』 에셔의 代빠은 두 종휴가 있으 
니 하나는 軟렐륭한 빠을 뭇하는 것이교, 또 하나는 『根結』 에셔의 에셔 나오는 

代腦이다. 『價寒꿇』의 대맥은『根結』의 代빠과 通하는 것이지 牌의 훌훌빠은 아니 
다. 그러므로 일단 할藏빠이 나타나변 非可훨的으로 죽읍이 ...t] 작되는 것이며, 조만간 
五行相훨에 의하여 활훌빠이 드러난 품을 他없이 克하게 되교,마지막 죽음이 完成되 
는 순간은 「毛折, 乃死」 로 표현하고 있다. 9) 이는 師가 皮毛흘 主管하므로 呼맺이 멈 

추는 것으로 이해되교 西洋홈學의 心師機能死와 通한다. 
하지만 A工呼吸器애 의하여 被動的으로 死t휘tl'.iE을 내리지 뭇하는 西훌와는 달리 
몹촬가 없묘므로 能動的묘로 呼吸하지 뭇하는 것을 죽음의 完成으로 본다. 즉 !' 뿜 
이 主體가 되어 能動的으로 天촬와 地촬률 받아들이교 내어주지 뭇하므로,天地A의 
分離 상태이다. 하지만 이흘 죽음의 完成시점, 즉 死t훤l定 기준으로 상는다 하더라 
도 그 보다 낮은 차원인 五없六廳, 濟絡이나 西洋톨흘學의 細뼈등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는 生,長,밤,老란 죽어가는 細願보다 새로이 生成되는 細關가 더 많 

은 것이고 老는 생겨 나는 것보다 죽어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死-C~J定이란 결국 仁間을 어떻게 규쩡하느냐에 따라셔 달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셔는 앞으로 더 많은 冊究가 진행펼 것이도 지금 월하고자 
하는 바는 死t휩l定얘 있는 것이 아니며 죽읍이 진행되는 동안 푸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훌훌훌學으로 할 수 있는 것A로는 A工呼吸뽑니 없뿜~]짧, 샘陳A間 
둥 많은 方法이 있교 포 앞으로 여러가지 方法들이 개발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이 어떠한 가쳐률 지니느냐얘 더 중점을 두어 

야‘한다교 본다- 다시 말하변 죽음을 어떻재 보느냐에 따라셔 우엇을 하는 하는 
것이 가치있는가흘 결쩡할 수 있다고 폴 때 죽음이 삶의 完成과쩡이라교 한다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잊는 것일까? 
지픔 훌훌빠이 나타나셔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삶을 不完숲하게 살아셔 한 I를만이 

띤껴 죽게 되므로써 他四훌의 생사에 뼈係없이 한 個A이 죽게 되는 것이므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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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파괴하는 죽음이다. 그런대도 이 죽음이 非可훨텀인 것이라변,다시 말하변 避

할 수 없는 것이라며,非표常的인 것을 표常的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治癡아므로 
破壞的인 죽음을 完成과정£로 만들변 안될 것이다. 곧 납겨진 시깐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펀안한 죽음을 맞야하게 하는 것이 죽읍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고 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古典중얘셔 가장 널리 읽히는 춘향천얘셔도 이러한 思考
를 임을 수 있다. 춘향운 변 학도얘 대한 짧과 이도령얘 대한 恨을 가지고 있다 

그런대 춘향애게 중요한 것은 뿔을 갚는 것보다 삶애 배한 恨을 풀어셔 삶을 

完成시키는 것,죽음을 삶의 完成과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파괴적인 죽음은 미리 피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단 이흘 피 
할수 없게 되었다변 죽음을 삶의 完成과쩡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애 新設된 ’호스피스(임종깐호). 과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호스피스과 는 1987 年 3 月에 강남 성모병원과 여의도 생모병원애서 개설 되었 

으며,셰브란스 병원애셔는 호스피스위원회가 87 년 9 월 1 日부터 88 年 1 月 1 0 
日까지 47 명의 자원봉사자와 3 명의 깐호사률 대상무로 교육을 거쳐 1 月 1 5 日

수료삭을 가졌다. 
호스피스 활동은 이제 첫결읍을 대디딘 것이다. 이의 활동대상은 의사의 진단으로 
더이상 의료적 ~1료가 不可能하다고 판단된 臨終단계의 환자 및 그 가족들과 친지가 

모두 포함된다. 목표는 배상자에게 진설을 알려 주어서 삶을 정리하고 남은 생애를 
더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하고 평화로운 죽읍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9) 

III - ￥솜 릅옳 

A間운 能動的으로 自然과 感應하변서 完成되어져 가는 存在이며,자연의 變化에 順

應할 때 生,長,빠,老,死 의 다섯과정을 100 년 또는 120 年 정도에 거치게 
된다. 

이러한 죽음은 순깐적 사건도 아니고 病的상태도 아니다. 일정한 시간에 결쳐 일 

어나는 삶의 完成과정이고,건캉의 기준이 된다. 이 때애는 산다는 갯이 오히려 귀 
찮은 것이고 죽에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이렇채 되도록 하는것이 養生이며 --學의 最홈理想이다. 
非正常的인 죽음은 삶의 파펴과정으로셔 恐빼의 대상이며,미리 꾀하여야 하는 것이 

나,피할 수 없게 되었다변 삶의 完成과껑이 되도록 승화되어야 한다. 
훌學도 이를 도와주는 方向으로 設숲되어야 하며,臨終깐호가 i例가 된다. 

註)

1 ) 天홈地載 , 萬*청검동備 , 莫貴於A . 
A以天地之휠生, 四時之法成.

夫A生於地, 훌쫓命於天, 天地슴휠, 옮之티A 

2 ) 「今時之A不然也, 以酒옳雙, 以훌볼常, 훔以入房, 以欲場其績, Cl흙散其훌, 

不知持滿,不時細빼,務快其心,훨於生樂,起居無節,故半펌而훌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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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金 忠烈. 中圖哲훌 f훈훨 ( 中훌뿔월훌 第 1 뼈. 셔울 : 홈麗大뿔校出짧짧. 1984) 

4) 『홈휠失常 第표十九』 : 「 A年표十E上홉老, 二十E上홉빠」 

5 ) 日뭇之農, 不鼓옮而랐, 때l太훌之隆, 벼-

6 ) 大宗師 ; 「夫大塊훌훨以짧, 勞훨以生, 快養以老, 息我以死.
故善폼生홈,乃所以홈. 

7 ) 『本#』 「맑촬虛則恐, 實則흉. 
心촬虛則悲 ' )lrJ{ll 笑不休 . 

8) 卷三陰陽:陰陽藏說

9 ) 『玉機흡賣끓뚫』 「흉牌股至, 꿇而'F數'Fi훨, 色黃좁不홉, 毛折, 乃死.
諸홈뀔훌빠見홈, 皆死不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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